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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 동화 속으로
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

여행

만쟈는 우리 호텔로부터 걸어서 딱 7분 거리. 호텔에

서 나와 오른쪽으로 돌아서 개믈 콩그바이(Gammel 

Kongevej)라는 길로 쭉 걸어가니까 바로 나왔다. 바깥에 

간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구에 조그맣게‘Mangia’

라고 하얀 네온 불이 들어오게 만든 것이 전부였다. 안

에는 환하면서도 아늑한 조명 아래 긴 직사각형 홀에 손

님들이 가득 앉아 있었고 진한 와인 향이 사방에 넘쳐 

흘렀다. 매우 절제된 북유럽 스타일과 세련된 이탈리아 

스타일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분위기였다. 

우리는 예약을 했기 때문에 기다림 없이 입구에 가까

운 창문 앞 테이블로 바로 안내 받았다. 추운 밤에 걸어 

오느라 꽁꽁 얼었지만 훈훈한 레스토랑 안에 들어오자

마자 코트는 다 벗어 버렸다.“먹자, 맛있는 것 먹자!”배

가 무척 고팠던 우리는 앉자마자 와인부터 시키고 메뉴

를 열심히 살펴 본 끝에 R은 카르파치오, 그리고 가재를 

곁들인 오징어 먹물 스파게티를, 나는 병아리 콩 소스와 

나오는 랭고스틴, 그리고 만쟈의 간판  요리라고 하는 플

린 파스타를 주문했다.  

음식이 나올 동안 와인을 마시면서 천천히 레스토랑 

안을 둘러 보았다. 거의 다 한껏 멋을 부린 젊은이들이

어서‘혹시 내가 이곳에서 가장 고리타분한 연장자가 아

닐까’하는 자격지심이 약간 들었지만 그래도 그 활발하

고 즐거운 기운이 무척 좋기만 했다. 예약 없이 올 수 없

다는 레스토랑 안은 그야말로 풀 하우스였다. 왁자지껄

하게 들려오는 덴마크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지만 

그저 정답게 들렸다. 

우리 식사가 도착했다. 먼저 카르파치오와 랭고스틴이 

나와서 맛있게 먹었다. 다음에 나온 플린 파스타는 라비

올리같은 것인데 콩알만큼 작게 만들어서 그 만든 수고

22.  만쟈 (Mangia)에서 저녁 식사

를 생각하니 먹기가 미안할 정도였다. 오징어 먹물 스파

게티는 정말 새까맣다. 음식은 모두 엄청나게 짠 편이지

만 엄청나게 맛있었다. 

한창 먹고 있는데 R이“어머!”하고 화들짝 놀랐다. 입

구에 금발머리 아가씨 둘이 들어 왔는데 그 둘을 보고 

놀란 것이다. 누구냐고 물어보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

스타그램 스타들이라고 한다. 평소에 너무 좋아해 팔로

우(follow) 했는데‘여기 와서 보게 되다니!’하며 감격하

길래 안쪽으로 들어간 그녀들을 정면으로 잘 보라고 창

문 앞 내 자리와 바꿔 주었다. 

인스타그램 스타들은 먼저 와 있는 일행들과 떠들썩하

게 인사를 하더니 또 다른 아가씨 두 명과 우루루 입구 

쪽으로 다시 나왔다. 모두들 멋진 브라운 체크무늬 긴 모

직 코트와 땅에 끌리는 긴 통바지를 입고 맨 발에 얇은 

끈이 달린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. 한 명은 우리 옆을 지

나가면서 코트를 훌렁 벗었는데 안에는 진한 꽃분홍 실

크 캐미솔만 달랑 입고 있었다. 자세히 보니 다들 두꺼운 

코트 안에는 거의 벗고 있는 듯했다. 그녀들은 밖으로 나

가 길거리에 서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(속옷같은 얇

은 실크 캐미솔 아가씨는 벗은 채 그대로 나갔다. 얼어 죽

지 않을까 내가 걱정이 되었다. 멋쟁이가 된다는 건 보

통 일이 아니다……). 늘씬한 덴마크 금발머리 아가씨들

이 첨단 유행 옷차림을 하고 코펜하겐 밤거리에서 쿨하

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 모습은 그대로 완벽한 인스타

그램이었다.“엄마, 내가 정말 좋아하는 데니쉬 걸들인데 

LA에서 온 내가 코펜하겐에 와서 식사하다 만났으니 이 

세상은 정말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인간들의 작은 동네

야!”R은 감탄을 연발하며 행복해 했다. 우리는 와인과 

함께 느긋하게 식사를 하면서 정말로 만쟈에 나타난 코

펜하겐 최고 멋쟁이들을 창문 너머로 실컷 바라보았다. 


